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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최근 학교폭력 및 묻지마 범죄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의한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2010년 2월 

김길태 사건과 6월 김수철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노래방 살인사건과 6월 섬마을 여교사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인 소년, 여성

대상범죄 및 묻지마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도구이자 전략으로써 CPTED가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2015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데 적용대상 건물 등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강력범죄 및 경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그 대안으로 환경설계를 통해 범행기회를 심리적,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모색

함으로써 환경범죄학 입장에서 범죄예방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묻지마 범죄(Motiveless Crime, , random 
crime, indiscriminate crime), 위험사회(Risk Society), 여성대상범죄(Crime against Women), 조현병
(Schizophrenia), 청소년범죄(juvenile delinquency), 폐쇄회로TV(closed-circuit television), 벽화(Mural 
Painting), 안심마을(Safe Village), 스마트안전귀가서비스(Smart Safe Return Home Service), 환경범죄학
(environmental criminology), 건축법(Building Act), 현장답사(in-site survey), 규칙(rule), 조례(Municipal 
Ordinance), 시행령(Enforcement decree), 고시(Notice)

I. 서 론

1961년 제인 제이콥스의 “위대한 미국 도시들의 삶과 죽음”1), 
1971년 사회 범죄학자 레이 제프리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2) 
그리고 1972년 오스카 뉴만의 “방어 공간”3) 이라는 저서들은 환경 

설계와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Jane Jacobs,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Vintage Books, 1961. p 138, "If self-government in the 

place is to work, underlying any float of population must 

be a continuity of people who have forged neighborhood 

networks. These networks are a city's irreplaceable 

social capital. Whenever the capital is lost, from whatever 

cause, the income from it disappears, never to return 

until and unless new capital is slowly and chancily 

accumulated."

2) C. Ray. Jeffery.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age Publications, 1971.

3) Oscar Newman. Defensible Space. New York:Macmillan, 

1972. 뉴만은 영역설정(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이미지(image), 주변지역보호(safe area and street) 등 4가

지 물리적 환경 설계를 통한 방어공간 조성의 기본요소를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은 이를 토대로 1970년대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정

책을 주거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학교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CPTED 기법을 발전시켰다. 이에 대해 우리의 선행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학교와 그 주변 환경 및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

기 위한 대책으로 CPTED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와 

건축분야의 범죄예방설계 프로그램의 도입 및 CCTV를 통한 물리적 

설계적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셉테드이론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는 점차 

확대되어 주거 밀집지역 및 공공시설물의 환경개선과 방법론이 연구진

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CPTED의 현행 관렵법규 및 국내외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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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범죄예방에 관한 관련법규

현행법상 CPTED와 관련된 범죄예방에 관한 법규는 ‘건축법’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7)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8)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CPTED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통제

(access control), 영역성의 강화(territoriality), 활동성의 활성화 그리

고 유지관리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데 현행 법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Ⅲ. CPTED의 적용사례

1. 국외 적용사례

미국은 1996년 플로리다 주에서 처음으로 밝은 조명과 CCTV를 

설치하는 등 CPTED전략을 적용하였는데
9) 2005년에는 약 40%의 

범죄감소율을 보였다. 이후 미국은 모든 건축물과 환경에 CPTED를 

적용하였고 대지경계와 자연감시를 강조하였다.

4)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

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

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5)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

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재정비촉진지구가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

으로 이를 수립한다.

   13의2.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6)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

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

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

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예방, 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7)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 3. 범죄예방계획

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

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 플로리다주의 ‘Safe Neighborhoods Act'는 세계 최초의 

정식 CPTED와 관련된 법률이다.

영국은 방범환경설계제도(Secured By Design,  SBD)를 통해 

CPTED전담경찰관에게 방범관련제품과 건축물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인증할 수 있는 CPTED 인증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하철 및 빈곤가에서 영역관리와 보안용 담장에 관한 가이드라

인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공공시설 및 주거의 안전기준 강화정책을 실시하여 

조명과 연락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축건물과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다. 

2. 국내 적용사례

2.1 최초 시범지역 경기도 부천 CPTED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진 부천시는 최초

로 CPTED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실제로 범죄 발생률이 감소되

어 셉테드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부천시는 우범지대 방범CCTV, 
가로등 설치, 보안등 위치 및 조도 조정, 자율방범대, 가스배관의 

철침판 설치, 자동 조명장치 등을 적용하였다. 

2.2 서울지역 CPTED

서울은 2012년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관악구 행운동, 중랑구 

면목동, 도봉구 쌍문동 등에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염리동은 어두운 1.7Km의 골목길을 ‘소금길’로 지정하고 

CCTV와 전신주 위치 번호판 부착, 지킴이 집 지정 등을 통해 환경설계

를 통한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쌍문동도 개방

형 담장, 벽화조성, 계단정비 등을 통해 개인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영역임을 보여주는 ‘영역성 강화’에 의한 범죄예방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2.3 부산 사상구 덕포동 CPTED

2010년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던 부산 덕포동은 골목길에 친근감을 

주는 범죄예방 벽화, 방법CCTV와 가로등, 반사거울, 비상벨, 블랙박

스 등을 설치하여 범죄기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설계를 하고 

있다. 특히 벽화는 심리학적으로 범죄원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CPTED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Ⅳ. CPTED의 개선방안

 1. CPTED의 효율적 비용투입

효율성(efficiency)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하는 산출물을 얻

는 것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10) 

10) 경찰학사전, 신현기 외 10명, 2012, 법문사.

예를 들면 경찰활동에 있어서는 음주단속의 인력과 시간, 

장비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 등을 투입비용으로 환산하고 음

주운전 측정건수나 음주운전 단속건수를 산출로 환산하여 

음주운전단속의 효율성을 계산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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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을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CPTED의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을 파악한 후 범죄 맵을 작성하여 구체적 사안에 부합하

는 CPTED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보통 CCTV 1대를 설치하려면 

대략 1000만원이 소요되므로 효율성과 실효성을 감안해야 한다.11)

2. CPTED의 기법의 다양화

환경범죄학은 범죄 기회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건물이나 지역 등의 

주변 환경이 지니는 범죄 유발요인을 분석하여 범죄환경의 설계관리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특정범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유형을 

연구하여 사전예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환경범죄학을 기반으로 한 CPTED 기법도 모든 지역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마다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가 많은 지역과 폭행의 빈도가 

높은 지역, 절도, 행정질서위반 사범이 높은 지역 등 그 지역의 특색 

및 특성을 분석하여 CPTED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보편적이고 일관적 기법은 각종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협력체제 구축

안전사회 구축 및 범죄예방은 오로지 경찰만의 임무라기보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주민들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CPTED는 건축학, 범죄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예술학 등 학제( interdisciplinary) 간 연계를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CPTED 주체는 건축회사와 디자인 

업체 등 민간기업과 형사법 분야의 전문가이다. 왜냐하면 범죄분석과 

이에 따른 디자인 설계는 양 수레바퀴이므로 한쪽 바퀴가 잘못 굴러가

면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및 민간기관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분담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Ⅴ. 결론

CPTED는 환경의 설계와 이용을 통해 감시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의 도구이자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 활동 등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학교, 
도시지역, 범죄다발지역 등 지역사회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

에 대한 공포를 사전에 제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CPTED
는 범죄발생 기회감소 전략뿐만 아니라 공간사용자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전략도 병행해야한다. 

11) 부천시는 2006년 방범 CCTV를 총 51대 설치하였는데 

설치비용은 약 51억이 소요되었다. 그 밖의 연간 유지 

및 관리비용 약 2억원, 모니터 요원 인건비 약 1억 5천

만원이 비용으로 산정되었다. 정유진, CPTED의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2010, 52면.

향후에는 더욱더 범죄예방을 위해 CPTED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범죄예

방진단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

방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협의회는 방범진단 결과 및 취약지역 

및 요소를 파악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을 지정한 후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현대 위험사회에서는 형벌에 의한 위하를 통해 범죄를 억지하

는 전통적 방법이나 교육 및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재사회화하는 사회복

귀모델 보다는 환경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범죄를 방지하는 환경공학

적 범죄통제모델이 법제도 및 정책에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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